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< 1.>

해당 제품 사진

○ 제품내역

- 판매원 : 낙원건강원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‘탑골공원’

- 제품명 : 관절염약(지네환, 지네기름캡슐) - 용 량 : 1회분량(지네환 30개, 지네기름캡슐 2개)

- 유통기한 : 무표시

- 위반내용

1. 부적합(지네환) : 덱사메타손 0.0096mg/0.07g 검출 2. 무표시 제품 판매

3.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 사용 4. 허위․과대광고

○ 제품내역

- 판매원 : 낙원건강원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‘탑골공원’

- 제품명 : 기관지염약(지네캡슐) - 용 량 : 1봉지 30개(1회분량 2개)

- 유통기한 : 무표시

- 위반내용

1. 부적합(지네캡슐) : 덱사메타손 0.083mg/048g 검출 2. 무표시 제품 판매

3.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 사용 4. 허위․과대광고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○ 제품내역

- 판매원 : 낙원건강원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‘탑골공원’

- 제품명 : 관절염약(지네환) - 유통기한 : 무표시

- 위반내용

1. 부적합(지네환) : 덱사메타손 0.0096mg/0.07g 검출 2. 무표시 제품 판매

3.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 사용 4. 허위․과대광고

○ 제품내역

- 판매원 : 낙원건강원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‘탑골공원’

- 제품명 : 관절염약(지네기름캡슐) - 유통기한 : 무표시

- 위반사항

1.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 사용

2. 허위․과대광고 3. 무표시 제품 판매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○ 제품내역

- 판매원 : 괴산한약재료상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‘탑골공원’

- 제품명 : 관절염약(한약환, 지네기름캡슐) - 유통기한 : 무표시

- 위반내용

1.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 사용

2. 허위․과대광고 3. 무표시 제품 판매

○ 제품내역

- 사용업체 : 오대산건강원 - 소재지 :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

- 제품명 : 부신피질홀몬제인 전문의약품 ‘덱사메타손’

- 용 도 : 관절염, 신경통 제품(식품)을 만들기 위해 사용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<2.>

 독성 자료

□ 덱사메타손(Dexamethasone)이란

○ ‘덱사메타손’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계의 강력한 합성 호르

몬에 속하며, 소염제 및 면역 억제제로 작용한다. 효능이 부신피질 호

르몬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의 40배에 이른다. 부신피질에서 분리된 스테

로이드의 총칭이며 염증치료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탄수화물, 단

백질 및 지질 대사, 신장, 근골격계, 신경계 및 여러 장기와 조직에 영

향을 미치며, 생물체에 여러 유해자극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

을 부여한다.

○ 반복하여 섭취할 경우 실신, 궤양성 식도염, 천공 및 위장관 출혈을

동반한 소화성 궤양, 동맥 고혈압, 저혈압, 울혈성 심부전, 부종, 근무

력증, 근육량 손실을 동반한 근육 질환, 관절병 질환, 아킬레스건 파

열, 골다공증, 무균성 골 괴사와 자연골절이 생길 수 있다.(식품의약품

안전청 독성정보제공시스템)

※ 국내 전문의약품으로 시판중인 경구 제제로 1정당 0.75㎎, 0.5㎎ 함유제제

가 있음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<3.>

▣오공(蜈蚣, Scolopendrae Corpus)

◯ ‘왕지네' (Scolopendra subspinipes multilans Linne Koch)의 충체이

며 주요성분으로 벌의 독과 유사한 유독성분인 ‘histamine 양(樣)’

물질과 ‘용혈성 단백질’(Hemolytic protein)을 함유하고 있으며,

tyrosine, leucine, 지방유를 함유하고, 독성으로 낙태의 위험이

있으므로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하고, 민간에서는 한약으로 분

류되어 있으며, 독성이 강하므로 필요시에만 소량 주의 깊게 사

용하도록 되어 있다. 현재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식품의 원

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.


